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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손   은   정†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에게 문화보편적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보수주의, 자기초

월), 문화특수적 가치(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겸손),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본 결과, 자기고양, 정서적 자기

통제, 자기초월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별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자기고양과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연령이 조절하였다. 자기고양이 높고 연령이 낮은 경우 고-맥락 의사소

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셋째, 규범에 대한 동조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연령과 성별

이 조절하였다.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고 연령이 낮은 남성의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

아졌다. 넷째, 집단주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였다. 집단주의가 높아질수록 

남성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여성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낮아지

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겸손과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였다. 겸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치, 의사소통 방식, 연령, 성별, 문화적 가치

 OPEN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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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격차

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세

대 간 갈등과 성별 갈등이 커지고 있다(박재

현, 전은주, 2016; 손해용, 2021; 한상근 외, 

2018). 실제로 직장 및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

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72.2%에 달

했으며(남궁은하, 2021), 직장 내 의사소통 갈

등 중 성별 갈등이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현, 전은주, 2016). 특히, MZ 세

대라는 20～30세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업 내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노조를 형성하

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으며(류종은, 2021), 관리자가 남성이고 

여성이 부하직원인 경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동, 2019). 

이러한 갈등은 세대 간 및 성별 간 가치의 충

돌이나 소통의 부족, 또는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남궁

은하, 2021; 이수인, 2010; 정순둘 외, 2016; 이

동원, 조성남, 1991).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통

합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치와 의사

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서, 옳은 것이나 바람직한 

것 등에 관한 기본적인 신념을 의미한다(나은

영, 차유리, 2010; Schwartz et al., 2012). 가치는 

세상에 대한 세부적인 태도를 구성하며 선택

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Brosc 

et al., 2011). 사람들은 가치에 따라 태도나 동

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치에 의해 형성된 

태도나 동기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chwartz et al., 2012; Boer & Boehnke, 2016).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가치는 학습태도 및 

동기, 행복감, 성격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

으며, 일의 세계에서나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22; 

김은예, 박용한, 2021; Schwartz et al., 2012).

특히 Schwartz는 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인간 가치의 보편적 심

리적 구조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Schwartz, 

1992, 1994). Schwartz의 초기 모델에서는 10개

의 보편적인 기본가치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Schwartz, 1992, 1994). 최근 제시한 모델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총 19개의 기본가치를 제시하

였고(Schwartz et al., 2012)(표 1), 이 기본가치들

은 서로 양립하거나 대립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보편주의라는 가치는 박

애라는 가치와 함께 양립할 수 있지만, 권력

이라는 가치와는 대립되는 가치이다.

이러한 19개의 기본가치들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주의, 자기고양, 그리고 자기초월

이라는 4개의 상위가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

다(표 1). 즉, 자기주도-사고, 자기주도-행동, 자

극추구, 그리고 쾌락추구라는 기본가치는 변

화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되며, 

성취와 권력-지배, 권력-자원은 자기고양이라

는 상위가치에 포함된다. 또한, 동조-규칙, 동

조-대인적, 안전-개인적, 안전-사회적, 그리고 

전통은 보수주의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되며, 

박애-돌봄, 박애-신뢰성과 보편주의-자연, 보편

주의-관심, 그리고 보편주의-관용은 자기초월

이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된다. Schwartz et 

al.(2012)에 따르면 겸손은 보수주의와 자기초

월이라는 상위가치에 동시에 포함되며, 체면

은 자기고양과 보수주의라는 상위가치에 동시

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척

도 타당화 연구 결과 겸손과 체면 모두 보수

주의에 포함되었다(박용한 외, 2019).

또한, 상위가치는 사회적 초점 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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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그리고 불안에 기반한 가치 대 성장에 

기반한 가치라는 두 가지 기저차원에 따라 구

분해 볼 수 있다. 기저차원을 중심으로 상위

가치를 구분해 보면, 보수주의와 자기초월은 

사회적 초점에 기반한 가치이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은 개인적 초점에 기반한 

가치이다. 또한 자기초월과 변화에 대한 개방

성은 성장에 기반한 가치이며, 보수주의와 자

기고양은 불안에 기반한 가치이다.

이와 같이 Schwartz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Schwartz, 1992, 1994). 그런데, 실제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보편적 심

리적 구조로 제시했던 가치가 나타났지만, 어

떤 문화권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결

과들도 있었다(Schwartz et al., 2001). 이러한 결

과들을 통해 문화보편적 가치 외에 특정 문화

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특수적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특수적 가치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온 변인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를 들 수 있다(박혜경, 김상아, 2018; Young et 

상위가치 기본가치 개념적 정의 (동기적 목적의 관점에서의 정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주도-사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유

자기주도-행동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극추구 흥분, 새로움, 그리고 변화 추구

쾌락추구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추구

자기고양

성취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공

권력-지배 사람들에게 통제를 행사하는 힘

권력-자원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에 관해 통제를 행사하는 힘

보수주의

체면 공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모욕을 피할 수 있는 안정감과 힘

안전-개인적 자신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환경 내에서의 안전

안전-사회적 더 넓은 사회에서의 안전과 안정

전통 문화적, 가정적, 그리고 종교적 전통의 유지와 보존

동조-규칙 규칙, 규범 및 공식적 의무에 대한 순응

동조-대인적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피함

겸손 보다 큰 틀에서 자신이 미미하다는 인식

자기초월

보편주의-자연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보편주의-관심 모든 사람의 평등, 정의 및 보호에 대한 헌신

보편주의-관용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과 이해

박애-돌봄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행복에 대해 헌신

박애-신뢰성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믿을만하고 신뢰로운 사람이 되는 것

표 1. Schwartz 등(2012)의 상위가치 및 기본가치와 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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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21). 개인주의가 높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집단주의가 높

은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관계

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호의존적 가치를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국은 체면과 권

위 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왔으며(박혜경, 김상아, 2018; 최

상진 외, 2000; Holtgraves, 1997), 한국 성인의 

문화특수적 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서신화 외 2016; 장수

지 외, 2014; 전혜빈, 박혜경, 2018). 즉, 한국

인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억울함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서신화 외, 2016), 집단주의는 공

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지 외, 2014).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적 성향을 나타내는 

가치에는 집단주의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

을 수 있다. Kim, Li, 그리고 Ng(2005)가 개발

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에서는 우리나

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집단주의, 규범

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겸손의 다섯 가지 요인이 아시

아의 문화특수적 가치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집단주의란 개인의 요구나 이익보다 집단의 

요구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규범에 대한 동조란 사회적 규범, 

기대, 가치, 신념을 수용하고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정서적 자기통제란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성

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이란 가족을 실망시키

지 않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며 자신의 성취를 

통해 부모와 가족에게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겸손이

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Kim et al., 

2005).

가치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문

화보편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들

이 Schwartz et al.(2012)이 제시한 기본가치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은예, 박용한, 2021; 

서지영, 정영숙, 2012; Boer & Boehnke, 2016; 

Schwartz et al., 2001). 또한, 문화특수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문화

적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해왔다(장수

지 외, 2014; 전혜빈, 박혜경, 2018). 그러나 우

리나라의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

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였으며, 특히 문화특수적 가치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특수적 가치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

펴보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외에 Kim et al. 

(2005)이 제시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국 성인들이 가지는 가치를 보다 면밀하게 살

펴보기 위해, 문화보편적 가치와 함께 문화특

수적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개인은 사회화되어가면서 자신이 속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고, 

개인 안에 내재된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배

워가게 된다(Gudykunst et al., 1996). 즉, 개인이 

고수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가치는 의사소통 방식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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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low-context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반면, 집단주의 가치

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high-context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 & Kameoka, 2019; Gudykunst et al., 

1996).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말에서 

표현되는 내용 그대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

며, 개방적으로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고-맥락 의사소통방

식에서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이 표현되는 상

황이나 맥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상대방

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의 의미에 대해 추론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감정이나 필요,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

는 집단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

통 방식인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Holtgraves, 1997).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요인들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기통제라는 

가치가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개

방적 의사소통 방식을 덜 사용하고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Park & Kim, 2008). 그 외에

도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신

의 고통이나 학대 경험에 대해 개방하는 정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Danish, 

2010; Foynes et al., 2014).

한국인들의 가치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치

나 의사소통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루어왔다. 즉, 가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연

령이 높아질수록 집단주의가 더 강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박혜경, 김상아, 2018), 일/직

업 가치는 베이비붐세대(1950～1964년생)가 가

장 높은 데 반해, 개인/여가 가치와 성공(부)/

인정 가치는 MZ세대(1980～2007년생)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22).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집단주의 점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수인, 2010).

또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

령이 낮을수록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

견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

며 갈등을 회피함으로 침묵하는 경향이 높았

다(박재현, 이유미, 2013). 성별로는 여자가 남

자보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 의사

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현영, 2017).

이와 같이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

식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가치와 의사소통 방

식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김수정, 2022; 

박재현, 이유미, 2013; 박혜경, 김상아, 2018), 

국외 연구에서와 같이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Foynes et al., 2014; 

Park & Kim, 2008),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으며, 한국 성인이 고수하

는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가치에 따른 의사소

통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1979년, 

1998년, 2010년에 걸쳐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영, 최유

리, 2010).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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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한국의 집단주의가 서양의 국가들

보다 더 높지 않았다(Oyserman et al., 2002). 이

러한 가치의 변화는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먼저 한국 성인

의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의

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연령과 성별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방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특히 문화적 자기관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

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자기주장성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가치와 연령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방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해진, 

이동훈, 2021). 즉, 집단주의나 규범에 대한 동

조와 같은 문화특수적 가치가 높은 집단의 경

우 연령에 따라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

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의식하

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박재현, 이유미, 2013), 가

치가 연령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하며,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치에 대

한 연구들의 경우 문화보편적 가치나 문화특

수적 가치의 일부분만을 연구한 한계가 있었

다(장수지 외, 2014; 전혜빈, 박혜경, 2018).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문화보편적 가

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를 포괄하여 가치와 의

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며,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의

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과 성별

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령, 성별, 문화보편적․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연령, 성별, 문화보편적․

문화특수적 가치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문화보편적․

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 

역할을 하는가? 둘째, 문화보편적․문화특수

적 가치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 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전국의 성인 남녀 20대 122명, 30대 126명, 

40대 128명, 50대 123명, 총 500명에게 온라인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39.33세

(SD=10.77)이었으며, 최소 20세부터 최대 59세

까지 분포하였다. 성별은 남자 50.2%(251명), 

여자 49.8%(249명)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67.2% 

(336명)로 가장 많았고, 고졸 14%(70명), 대학

원 졸 10.4%(52명), 대학교 재학 중 6.2%(31명), 

대학원 재학 중 2%(10명), 기타(대학교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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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명)로 나타났다. 가계월소득은 850만원 

이상 16.8%, 751～850 10.2%, 651～750만원 

12.2%, 551～650만원 11.4%, 451～550만원 

15.4%, 351～450만원 13.2%, 251～350만원 

11%, 151～250만원 6.2%, 150만원 이하 3.6%

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문화보편적 가치

문화보편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Schwartz 

et al.(2012)의 가치 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PVQ)를 사용하였다. Schwartz 

(2003)의 가치 묘사 질문지는 최정원과 이영호

(2014)에 의해 한국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졌으

며, 9개의 가치를 알아보는 질문들이 각각 2

개씩 포함되었으며 보편주의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겸손과 체면에 대해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된 가치 묘사 질문지(Schwartz et 

al., 2012)를 전혜빈과 박혜경(2018)이 번역 및 

재구성하여 사용한 총 25문항의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

의 범위는 25점부터 150점까지이다.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로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이 사

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

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고양 ‘이 사람은 인생에

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과 깊은 인상을 주기를 좋아한다.’, 보수주의 

‘이 사람은 우리 문화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에게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

인 가치와 신념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초월 ‘이 사람은 이웃의 다른 사

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이웃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싶어한다.’를 들 

수 있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73, 자기고양 .66, 보수주의 .66, 

자기초월 .67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3이었다.

문화특수적 가치

문화특수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Asian Cultural Values Scale)를 

사용하였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는 

Kim et al.(1999)이 처음 개발하였으며, 이를 

다시 Kim et al.(2005)이 다차원적으로 수정하

여 아시아계 미국인 가치 척도(Asian American 

Values Scale-Multidimensional: AAVS-M)를 제작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아

시아계 미국인 가치 척도를(Kim et al., 2005) 

손은정(201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총 42문항으로 

집단주의(7문항), 규범에 대한 동조(7문항), 정

서적 자기통제(8문항),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

정(14문항), 겸손(6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42점부터 294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집단주의 

‘집단의 안녕은 개인의 안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규범에 대한 동조 ‘사회적 규범, 기대, 

관심을 인식하고 지켜야 한다.’, 정서적 자기

통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된다.’, 성

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개인의 성공과 지위

는 가족의 성공과 지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겸손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

뢰도는 집단주의 .73, 규범에 대한 동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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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자기통제 .57,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

정 .91, 겸손 .60, 그리고 전체 척도는 .84로 나

타났다.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저, 

Holtgraves(1997)이 개발한 간접적 대화방식 척

도(Conversational Indirectness Scale: CIS)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상대방이 한 말의 간접적 의

미를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과 관련된 10문

항과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하는 생산(production)과 관련된 9 문항,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7점)까지 7점 리커

트 척도이고, 점수의 범위는 19점부터 133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적 대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간접

적 의사소통-해석 ‘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 그의 동기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그

리고 간접적 의사소통-생산 ‘나는 나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이 있다.’를 들 수 있다. Holtgraves(1997)에서 

내적 신뢰도는 전체 .90, 해석 .87, 생산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전체 

.85, 해석 .81, 생산 .75이었다.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Gudyknust(2001)이 개발하였고, Park와 Kim 

(2008)이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방식 척도

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7개의 하위 요인들 

중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극적

(5문항), 논쟁적(5문항), 개방적(4문항) 의사소통 

방식의 세 개 하위요인들만 사용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7점)

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14점

부터 9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의사

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문

항의 예로는, 극적 의사소통 방식 ‘나는 요점

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과장하여 말한다.’, 논

쟁적 의사소통 방식 ‘나는 논쟁에서 매우 정

확한 의미를 주장한다.’, 그리고 개방적 의사

소통 방식 ‘나는 매우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

게 대화하는 사람이다.’를 들 수 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검사에서 .85, Bartlett의 유의성 검증은 

.001이하로 나타나 표본적합성이 성립하였고, 

요인부하량은 .27～.70으로 나타났으며 총 분

산의 48.50%를 설명하였다. Park와 Kim(2008)

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 

.73, 논쟁적 의사소통 방식 .80, 개방적 의사소

통 방식 .6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극적 의사소통 방식 .66, 논쟁적 의

사소통 방식 .67,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 .52, 

전체 전체 .81이었다.

분석방법

첫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 예비분석으

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령, 성별, 문화보편적 및 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과 저-맥락 의

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선택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문화보편적 및 문화특수적 가치와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

계를 연령과 성별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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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성별은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

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의 절대값이 왜도가 < 3이고 첨도가 < 10 이

므로 자료가 정상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Kline, 2011).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맥락 의

사소통 방식과는 겸손(r=-.12, p<.01)을 제외한 

모든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들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r=.10, 

p<.05 ～ r=..26, p<.001). 저-맥락 의사소통 방

식과는 성별(r=-.13, p<.01), 정서적 자기통제

(r=-.14, p<.01), 겸손은(r=-.25, p<.001)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연령과 집단주의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그 외의 문화보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02

3 -.05 -.19***

4 -.09* -.21*** .43***

5 .06 .06 .35*** .25***

6 -.04 .09 .44*** .16*** .59***

7 -.11* .22*** -.03 .03 .19*** .25***

8 .11* .09* .11* .08 .44*** .34*** .28***

9 -.13** .08 -.13** -.06 .08 .11* .37*** .21**

10 -.06 .13** .11* .38*** .32*** .15** .29*** .25** .26***

11 -.10* .21*** -.25*** -.57*** -.09* .05 .03 -.07 .19*** -.34***

12 -.09 -.07 .10* .26*** .18*** .17*** .15** .16** .19*** .21*** -.12**

13 -.13** -.04 .41*** .38*** .23*** .23*** .05 .18*** -.14** .20*** -.25*** .22***

평균 0.50 39.33 4.02 3.50 4.18 4.15 3.72 5.16 4.03 4.11 3.81 4.29 4.24

표준편차 0.50 10.77 0.78 0.89 0.55 0.75 0.78 0.64 0.63 0.97 0.81 0.64 0.69

왜도 0.00 0.00 0.03 -0.02 0.04 -0.11 -0.26 -0.05 -0.19 -0.38 0.17 -0.10 -0.10

첨도 -2.01 -1.18 -0.06 -0.18 0.52 0.19 0.42 0.07 0.53 0.33 0.20 0.92 0.26

주. *p<.05, **p<.01, ***p<.001  1 성별,  2 연령, 3 변화에 대한 개방성, 4 자기고양, 5 보수주의, 6 자기초월, 7 집단주

의, 8 규범에 대한 동조, 9 정서적 자기통제, 10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11 겸손, 12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13 저-

맥락 의사소통 방식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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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들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8, p<.001 ～ r=..41, 

p<.001). 평균을 살펴보면, 문화보편적 가치에

서는 보수주의의 평균(M=4.18, SD=0.55)이 가

장 높았으며, 문화특수적 가치에서는 규범에 

대한 동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M= 

5.16, SD=0.64).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

령, 문화보편적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

기고양, 보수주의, 자기초월), 그리고 문화특수

적 가치(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정서적 자기통제, 겸손)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

적 선택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공차 한계는 .63～ .99였으며, 분산 팽

창지수(VIF)는 1.00～1.60 였다. 중다회귀분석

의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고양(β=.26, 

p<.001), 정서적 자기통제(β=.19, p<.001), 자기

초월이(β=.11, p<.01)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고양, 정서적 

자기통제, 그리고 자기초월이라는 가치가 높

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β=.27, p<.001), 

자기고양(β=.23, p<.001), 규범에 대한 동조가

(β=.18, p<.001) 정적으로 유의하게, 정서적 자

기통제(β=-.15, p<.001)와 성별(β=-.14, p<.01)

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

수록, 정서적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

자인 경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

용함을 보여준다.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β R2 F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자기고양 .19 .03 .26***

.12 23.36***정서적 자기통제 .20 .04 .19***

자기초월 .10 .04 .11**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변화에 대한 개방성 .24 .04 .27***

.27 36.40***

자기고양 .18 .03 .23***

규범에 대한 동조 .19 .04 .17***

정서적 자기통제 -.16 .04 -.15***

성별 -.19 .05 -.14**

주. **p<.01, ***p<.001

표 3.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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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가치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

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예

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뒤 분석하

였고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고양과 연령의 

상호작용 항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B=-.11, p<.05). 연령의 조절

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변인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1 표

준편차)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정선호, 서동기, 2016), 모든 연령에서 유

의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효과크기가 작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

로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고양과 연령

이 ±1SD 값일 때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의 값

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자

기고양이 높고 연령이 낮은 경우 고-맥락 의

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범에 대한 동조와 연령, 그리고 성

별의 상호작용 항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1, p<.05). 연령과 성

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남성은 모든 연령에서 유의하였으나 

여성은 높은 연령의 경우에만 유의하였고 자

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

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

범에 대한 동조와 연령이 ±1SD 값을 나타내

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

식의 값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

보면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고 연령이 낮은 

남성인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

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가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

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예

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뒤 분석하

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B=-.15, p<.05). 성별의 조절

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주

의가 ±1SD 값일 때 남성과 여성의 저-맥락 의

사소통 방식의 값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

림을 살펴보면 남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는 반면, 여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

락 의사소통 방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겸손과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6, 

p<.05).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

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회귀선의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하였

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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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종속 변인: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예측변인 B t R2 F 예측변인 B t R2 F

변화에 대한 개방성(a) .09 1.97

.02 1.68

자기고양(a) .14 3.37**

.09 6.86***

연령(b) -.03 -.63 연령(b) .00 -.02

성별(c) -.10 -1.76 성별(c) -.06 -1.08

상호작용항(a×b) -.04 -.92 상호작용항(a×b) -.11 -2.60*

상호작용항(a×c) -.06 -1.01 상호작용항(a×c) .05 .81

상호작용항(b×c) -.01 -.19 상호작용항(b×c) -.01 -.21

상호작용항(a×b×c) .04 .60 상호작용항(a×b×c) .08 1.41

보수주의(a) .14 3.66**

.05 3.72**

자기초월(a) .14 3.61**

.05 3.92**

연령(b) -.05 -1.28 연령(b) -.05 -1.30

성별(c) -.13 -2.26* 성별(c) -.11 -1.93

상호작용항(a×b) -.03 -.75 상호작용항(a×b) -.05 -1.27

상호작용항(a×c) -.05 -.89 상호작용항(a×c) -.07 -1.28

상호작용항(b×c) .00 .03 상호작용항(b×c) .01 .11

상호작용항(a×b×c) .01 .26 상호작용항(a×b×c) 01 .14

집단주의(a) .08 1.98

.05 3.57**

규범에 대한 동조(a) .17 4.41***

.06 4.80**

연령(b) -.07 -1.66 연령(b) -.07 -1.66

성별(c) -.08 -1.29 성별(c) -.15 -2.58*

상호작용항(a×b) .06 1.81 상호작용항(a×b) -.01 -.23

상호작용항(a×c) .08 1.40 상호작용항(a×c) -.11 -1.94

상호작용항(b×c) -.02 -.27 상호작용항(b×c) .00 .01

상호작용항(a×b×c) -.07 -1.13 상호작용항(a×b×c) .11 2.01*

정서적 자기통제(a) .08 1.94

.05 3.67**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a) .13 2.92***

.06 4.68**

연령(b) -.06 -1.35 연령(b) -.05 -1.34

성별(c) -.08 -1.45 성별(c) -.11 -1.89

상호작용항(a×b) .00 .05 상호작용항(a×b) .00 .08

상호작용항(a×c) .07 1.16 상호작용항(a×c) .04 .64

상호작용항(b×c) .01 .22 상호작용항(b×c) -.02 -.40

상호작용항(a×b×c) -.01 -.10 상호작용항(a×b×c) .04 .76

겸손(a) -.04 -1.04

.04 2.61*

연령(b) -.04 -1.03

성별(c) -.11 -1.84

상호작용항(a×b) .08 2.03

상호작용항(a×c) -.06 -1.04

상호작용항(b×c) .02 .33

상호작용항(a×b×c) -.10 -1.74

주. *p<.05, **p<.01, ***p<.001

표 4. 가치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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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겸손이 ±1SD 값일 때 남성과 여성의 저-

맥락 의사소통 방식의 값을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여성은 겸손이 높은 

경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Effect SE t LLCI ULCI

-1SD .28 .05 5.57*** .18 .37

Mean .19 .03 5.94*** .13 .25

+1SD .11 .05 2.50* .02 .20

주. *p<.05, ***p<.001

표 5. 자기고양과의 상호작용에서 연령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1.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기고양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2.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규범에 대한

동조와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연령 성 Effect SE t LLCI ULCI

-1SD 남성 .18 .06 3.16*** .02 .21

-1SD 여성 -.06 .06 -1.09 -.10 .10

Mean 남성 .17 .04 4.37*** .10 .25

Mean 여성 .06 .04 1.44 -.03 .14

+1SD 여성 .16 .06 2.69* .12 .32

+1SD 남성 .17 .07 2.56* -.01 .20

주. *p<.05, ***p<.001

표 6. 규범에 대한 동조와의 상호작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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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종속 변인: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예측변인 B t R2 F 예측변인 B t R2 F

변화에 대한 개방성(a) .30 6.76***

.19 16.32***

자기고양(a) .20 4.68***

.17 13.90***

연령(b) -.01 -.29 연령(b) -.01 -.25

성별(c) -.15 -2.64* 성별(c) -.12 -2.06*

상호작용항(a×b) -.3 -.71 상호작용항(a×b) -.02 -.41

상호작용항(a×c) -.02 -.39 상호작용항(a×c) .10 1.78

상호작용항(b×c) .08 1.36 상호작용항(b×c) .07 1.22

상호작용항(a×b×c) .01 .11 상호작용항(a×b×c) .05 .89

보수주의(a) .22 5.24***

.09 6.98***

자기초월(a) .20 4.73***

.08 6.08***

연령(b) -.07 -1.73 연령(b) -.08 -1.87

성별(c) -.20 -3.43** 성별(c) -.17 -2.82**

상호작용항(a×b) -.05 -1.23 상호작용항(a×b) -.01 -.31

상호작용항(a×c) -.12 -2.01 상호작용항(a×c) -.08 -1.32

상호작용항(b×c) .06 1.03 상호작용항(b×c) .07 1.25

상호작용항(a×b×c) .12 1.92 상호작용항(a×b×c) .01 .15

집단주의(a) .09 2.23*

.03 2.41*

규범에 대한 동조(a) .17 4.25**

.07 5.19***

연령(b) -.08 -1.86 연령(b) -.09 -2.02

성별(c) -.17 -2.76* 성별(c) -.22 -3.57**

상호작용항(a×b) .02 .64 상호작용항(a×b) -.06 -1.44

상호작용항(a×c) -.15 -2.33* 상호작용항(a×c) -.08 -1.28

상호작용항(b×c) .10 1.55 상호작용항(b×c) .08 1.38

상호작용항(a×b×c) -.01 -.11 상호작용항(a×b×c) .06 .95

정서적 자기통제(a) -.06 -1.22

.05 3.68**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a) .16 3.50***

.07 5.36***

연령(b) -.06 -1.32 연령(b) -.07 -1.71

성별(c) -.20 -3.27** 성별(c) -.18 -3.02***

상호작용항(a×b) .03 .63 상호작용항(a×b) .00 -.09

상호작용항(a×c) -.09 -1.50 상호작용항(a×c) -.03 -.46

상호작용항(b×c) .06 1.01 상호작용항(b×c) .05 .77

상호작용항(a×b×c) -.06 -.94 상호작용항(a×b×c) .11 1.77

겸손(a) -.11 -2.44*

.10 8.13***

연령(b) -.04 -.99

성별(c) -.20 -3.34**

상호작용항(a×b) .03 .77

상호작용항(a×c) -.16 -2.58*

상호작용항(b×c) .10 1.65

상호작용항(a×b×c) -.06 -.98

주. *p<.05, **p<.01, ***p<.001

표 7. 가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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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가치와 의사

소통 방식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박재현, 전은주, 2016; 손해용, 2021; 한

상근 외, 2018).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령대나 성별에 

따른 가치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으나(박혜경, 김상아, 2018; 이현영, 

2017), 가치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알아보지

는 못하였으며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치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

으며, 특히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기고양, 정서적 자

기통제, 자기초월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성별 Effect SE t LLCI ULCI

남성 .10 .06 1.92 -.00 .21

여성 -.04 .06 -.67 -.17 .08

표 8. 집단주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3.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집단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겸손과 성별

의 상호작용 효과

성별 Effect SE t LLCI ULCI

남성 -.17 .05 -3.06** -.27 -.06

여성 -.37 .05 -6.94*** -.47 -.26

주. **p<.01, ***p<.001

표 9. 겸손과의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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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별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

측하였다. 정서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고-맥

락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저-맥락 의

사소통 방식을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는, 정서

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

식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덜 사용하고 저-

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

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Park & Kim, 2008). 또한, 자기초월 및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살

펴본 이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초월이 사회와 타인에 대한 배려

를 중시하는 가치이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개인에 초점을 둔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Schwartz et al., 2012),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변

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

소통 방식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Chin, & Kameoka, 2019; 

Gudykunst et al., 1996).

이에 반해 개인에 초점을 둔 가치인 자기고

양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

하게 예측한 결과나 전통적 가치에 속하는 규

범에 대한 동조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

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

과 일관되지 못한 결과이다(Chin, & Kameoka, 

2019; Gudykunst et al., 1996).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자기고양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

적으로 예측한 결과에 대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Batkhina, 2019; Chin, & Kameoka, 2019). 

즉,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집단주의적 특징이 많

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과 관계를 중시하는 

맥락 중심적 대화를 선호하는 편이다(김장이, 

2006; 박혜경, 김상아, 2018). 본 연구의 결과

에서 여러 가치들 중 보수주의와 규범에 대한 

동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한국 

사회가 아직은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편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계와 맥락 

중심의 사회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맥락이나 상황을 중시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관계와 맥락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

내기 위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규범에 대한 동조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에 대

해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맥락과 상황

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또는 상대방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의사소

통 방식이 달라진다(Gao, 1998). 따라서, 자신

이 속하지 않은 그룹(out-group)의 사람과 대화

하거나 지위가 더 낮은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으면 자신의 의견을 더

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람이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의 경우, 규

범에 대한 동조가 높으면 오히려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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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상황과 맥락을 고

려하지 못해서 다양한 경우가 혼재되었기 때

문에 규범에 대한 동조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황과 맥

락에 따라 규범에 대한 동조가 의사소통 방식

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밀하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의

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벗어나려는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연구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이현영, 2017).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보편적 가치

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보편적 

가치 중 자기고양은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고 자기고양이 

높은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연령이 높은 경우에도 성공과 권력

을 얻기 위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연령이 낮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의 이면적 의미에 대해 추론

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범에 대한 동조는 연령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에 대

한 동조가 높고 연령이 낮은 남성인 경우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규

범에 대한 동조는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는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량이 높지 않

아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연령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든 한

국 성인들이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연령이 낮은 남성의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

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은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경

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주장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김해진, 이동훈, 2021). 즉, 연령이 높은 경우

에는 어떤 가치를 고수하느냐가 고-맥락 의사

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연

령이 낮은 경우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나 

규범에 대한 동조와 같이 전통적 가치를 중시

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간접적 의미 추론이나 

간접적 표현방식과 같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

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중다회귀분석에서 남성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적극적이

고 개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

는 편이지만, 자신이 고수하는 가치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남성이 연령이 낮은 경우 규범에 대

한 동조라는 가치를 고수하는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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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보편적 

가치 중 집단주의는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남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

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

면, 여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락 의

사소통 방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집단주의라는 같은 가치를 고수한

다고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

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렸을 때부터 남성은 경쟁성을 지향하는 의

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반면 여성은 협동성

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서경희, 2008), 남성은 집단

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성은 부드럽고 배

려하는 방식의 표현을 통해 집단의 유익을 추

구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겸손은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

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겸손이 높은 경우 겸손

이 낮은 경우보다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신

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할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적

게 사용하며, 여성의 경우 겸손이 높고 낮음

에 따라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확실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겸

손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논쟁적 의사소

통 방식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이

전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Park & 

Kim, 2008).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

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는 겸손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적극

적인 자기주장이나 표현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협동성을 지향하는 의사소

통 방식을 학습해 온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

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60․70대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하위 척도

들 중 신뢰도가 낮은 하위 척도들에 대한 결

과는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 자기통제와 겸손의 신뢰도가 낮게 나

타났는데, 손은정(2019)의 연구에서도 겸손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는 번안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특수적 가치 척

도에 대한 충분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본 연

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문화보편적 결과

인지 한국의 문화특수적 결과인지 결론을 내

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결과가 한국 성인

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 문화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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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치에 대해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

수적 가치를 함께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문화보편적 가치나 문화특수적 가치의 일부분

만을 포함시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가치에 대해 접근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몇몇 

외국 연구에서는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으나(Chin, & Kameoka, 

2019; Holtgraves, 1997; Park & Kim, 2008), 한

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치와 의

사소통에 있어서 연령대별 또는 성별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박혜

경, 김상아, 2018; 이현영, 2017). 본 연구에서

는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변화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사회와 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둔 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초월이나 정서적 자기통제가 고

-맥락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여기는 자기고양이라는 가치도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개인 초점의 가치뿐만 아니라 규범에 대

한 동조와 같은 전통적 가치도 저-맥락 의사

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어떤 요

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더 자세하

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 집단주의, 

그리고 겸손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가치

를 고수하더라도 의사소통 방식은 연령과 성

별에 따라 각각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의 차이와 성별 차이가 함께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연령이 많은 남성과 연령이 낮은 

여성), 서로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더 

큰 차이와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

이 고수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화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갈등을 줄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치와 의사소

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역할에 

대해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그리고 

남녀 간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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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ommunication styles of Korean Adults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ommunication styles of Korean adults. Five hundred adult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cultural universal values (openness to change, self-enhancement, conservatism, 

and self-transcendence), cultural-specific values (collectivism, conformity to norms, emotional self-control, 

family recognition through achievement, and humility),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 style, self-enhancement, emotional self-control, and self-transcendenc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Whereas openness to change, 

self-enhancement, conformity to norms, emotional self-control, and gender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Second, ag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and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The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level of self-enhancement was high and the age was younger. Third, age and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norms and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In the case of males 

with high conformity to norms and younger age, the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significantly 

increased. Fourth,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As collectivism increased, men tended to increase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s, while women tended 

to decrease it. Fifth,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ility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In the case of women with high humility, their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was significantly 

lower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value, communication style, age, gender, cultural value


